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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차 회의가 11일 오후 7:00시에 민주노총 8층 선관위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차 회의의 안건은 ▲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 정책토론회 질문 사항 결정 건 ▲ 대의원 명단 수정 건이며, 정해선 선관위원장은 장모상으로 인해 배강욱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유덕상후보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KT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에 대하여 선관위는 '2003년 12월 31일 확정 공표된 선거인 명부는 민주노총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작년연말 KT노동조합에서 공공연맹을 통하여 민주노총에 통보된 당초 59명의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은 정당함이 확정되었다.
다음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차 회의 안건중 '대의원 명단 수정 건'에 대한 확정결과 전문이다.
 안건 3. 대의원 명단 수정 건 
- 많은 논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선관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결정하고 통보한다.
1. 2003년 12월 31일 확정 공표된 선거인 명부는 민주노총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변경이 불가하다. 선거인 명부의 확정은 12월 26일 오후 1시까지 확정하기로 한 결정을 가맹연맹의 요청을 감안하여 한차례 연기하여 12월 31일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고 선거인 명부 통보와 함께 보낸 공문에는 명백한 오,탈자에 한해 수정 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2. 다만 민주노총 규약에 의거 가맹연맹에서 통보한 명단이 단위노조와 가맹연맹 모두가 오류를 인정하고 선관위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 기 확정된 선거인이 향후 또는 대의원 대회 등에서 성원으로서의 자격여부를 다툴 수 있는 등 선거인 자격 및 대의원 자격에 현저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선관위는 이에 한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사무금융연맹 축협중앙회 노조 양호진대의원, 금속산업연맹 기아자동차노조 박덕용대의원,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김동연, 최성구대의원은 그 자격을 박탈한다. 
3. 이 외에 제기된 사안은 민주노총 규약과 관행에 따라 가맹연맹을 통해 대의원 명단을 통보 받고 민주노총 대의원을 확정하고 있어 민주노총 선관위가 그 적법성을 심사 할 수 없으므로 적법성 여부는 가맹연맹과 단위노조의 규약에 따라 제기함으로서 성립되기 때문에 가맹연맹과 단위노조가 공히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기 할 경우에는 기 결정대로 집행하기로 한다.









제 240 호


2004년 1월 14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회의결과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선임·대의원 명단 수정 건 등 결정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발행,편집인:KT노동조합 TEL:031-727-4820~4855 FAX:02-750-5404 www.kttu.or.kr





당당한 노동조합





�




















